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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김희옥 

담임목사  김정식       

주일학교: 오전 10시 20분 

주일오전: 오전 11시 10분 

주일전도: 오후 1시 10분 

주일오후: 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오전 말씀  

박 넝쿨 신앙 

요나 4:4-11 
 

오후 말씀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누가복음 10:38-42 

금주의 한 구절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

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 교회 안에 부형님들, 모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한 믿음 생활을 위해 

● 치료와 회복: 공진권(백내장 수술 후 회복), 김남희, 문인애(황반변성), 박

용화(황미진), 서윤순, 안옥자, 윤둘보(무릎 재활), 윤영숙(윤갑수), 이성임

(어깨 재활) 

● 요양 병원: 박정남(윤외숙) 

● 군복무: 이유성 

● 해외근무: 김주영(파나마), 김유빈(호주), 이경혜(아랍에미리트) 

● 요청: 김정옥 자매님의 조카손자 한승환님의 경찰공무원 시험(8월19일) 

● 앤드루 브라운 선교사님의 중부독립침례교회 사역을 위해 

● 원로목사님, 담임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 담임목사님 가정의 미국 출타 중 여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 김정기 선교사님의 암 치료와 회복 및 사역 복귀를 위해 

● 박칠성 목사님과 외증손 임하진 아기를 위해(식도, 성대 건강) 

● 미얀마 성도들의 생활을 위해(김연규 선교사) 

● 우리 교회의 오후 전도 사역을 위해 

●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 국내: 승리침례교회(대전, 노관호 목사), 평강성서침례교회(예천, 박칠  

성 목사), 예안침례교회(안동, 김서원 목사), 놀뫼침례교회(논산, 황상희 

목사), 믿음침례교회(강릉, 한혜신 목사) 

- 국외: 미얀마 김연규 선교사, 미얀마 한대기 선교사, 멕시코 김정기 선교

사, 멕시코 김성준 선교사, 대만 박정선 선교사, 몽골 여병무 선교사, 필리

핀 다바오 지역 일곱 교회 

힘써 기도합시다. 



교회 소식 

주일 섬김 금주 내주 7월 9일 7월 16일 

기도 김명종 김성민 김영수 김성진 

헌금위원 
요엘 

이신율 

이종원 

임성진 

임종태 

임형택 

장성록 

전경훈 

특별찬송 전경훈 천연순 정지수 이종원 

점심식사 박인희 윤영숙 김은주 김인자 

환영합니다! 

●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말

씀과 경배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전도 

●  오후 전도에 나가실 분들은 식사 

후 1시 10분에 오르간 앞에서 모인 

후 나가겠습니다. 

 

순간 소식 

●  휴가차 부산을 방문했던 김주영 형

제님이 파나마 근무를 위해 24일

(토)출국했습니다. 제공해주신 커피

와 초콜릿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근

무기간 동안 안전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진일선 자매님의 남편인 공진권 부

형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내장 수

술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

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  매주 주보에는 기도제목들과 함께 

주일 섬김 순서가 향후 4주 분량까지 

게시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본인

의 맡으신 일을 미리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특송을 준비하는 개인 및 부서는 

주보 게시를 위해 날짜와 곡명을 김

영수 형제님께 전해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담임목사님 가정 미국 출타 

●  담임 목사님 가정의 미국 여행 안

전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7월 1일(토) 새벽, 부산 도착  

 

원로목사님 6월 말씀사역 

●   원로목사님께서 6월 7일(수)~6월 

28일(수)까지 말씀 사역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찬송  236          166 다같이 
필리핀 천원 헌금 

  

지난  주 

36,000원  
 

현재 총액 

4,063,422원  

 
미얀마 구제 헌금 

 
 

현재 총액 

4,659,500원 

기도 ……………………… 김명종 

찬송 393 다같이 

헌금 ……………………… 다같이 

특별찬송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전경훈 

말씀선포 
박 넝쿨 신앙 

요나 4:4-11 
원로목사 

초청  원로목사 

기도 ……………………… 원로목사 

주일오전경배 

그리스도인의 분리(임동선 목사, 마라나타침례교회) 

 

4.  세속적인 음악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엡 5:19)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요들을 따라 부르거나 즐겨듣지 않습

니다. 이어폰을 끼고 세상의 음악을 듣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빗장을 해제하

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음악의 강한 비트는 우리 육체를 자극합니다. 세상 

노래의 가사는 부도덕, 불경건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신

비주의 종교에 속합니다. 세상 음악의 가수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

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마약, 무분별한 섹스, 변태성욕과 관련이 있으며 특

히 많은 록커들이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투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음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특히 CCM을 피해야 합니다. 그

것은 대중에게 호소하는 음악이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 아닙니다. 경배의 음악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가사가 교리

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성경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친 당김음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정박곡을 위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당김음은 세상 음

악에서 사람의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셋째, 지나친 불협화음으로 진

행되는 곡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자극하고 육감적

으로 인도하는데, 재즈가 그런 예입니다. 


